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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용(48사진) 18세이하(U18)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8 아시아축구연맹

(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예선에

참가할한국대표팀의임시사령탑을겸한

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U18 대표팀을

맡고 있는 정정용 감독이 22세 이하 대표

팀도임시로이끌게됐다라고발표했다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인 정정용 U18

대표팀 감독은 5일 목포축구센터에서 대

표팀을 소집해 9일까지 전지훈련을 지휘

한다 축구협회가정정용 U18 대표팀감

독에게 U22 대표팀을임시로맡긴건정

식 감독을 선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

문이다

지난 4일파주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NFC)에서 열린 기술위회의에서는신태

용 감독을 A대표팀 사령탑으로도 선임하

고도 U22 대표팀 감

독은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이유로선임을

미뤘다 U22 대표팀

감독은 AFC 챔피언

십 예선뿐만 아니라

사실상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대표팀을

지휘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정정용U22 대표팀임시감독이오는19

일부터23일까지베트남호찌민에서열리는

AFC U23 챔피언십예선에대표팀을이끌

고참가한다

U22 대표팀은베트남 마카오 동티모르

와같은조에묶였다 10개조 1위는본선에

자동진출하고조 2위중상위 5개팀 개최

국중국등총 16개팀이내년 1월중국에서

본선을펼친다 연합뉴스

정정용 U18 감독 U23 축구대표팀 임시 겸직

여자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통산 2승을

거둔 브리트니 린시컴(미국)이 올해 US

오픈을 앞두고 대회장에 대통령이 오지

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

린시컴은최근미국일리노이주지역신

문인시카고트리뷴과인터뷰에서 이대

회는대통령의대회가아니라우리선수들

의대회라고강조했다

올해US 여자오픈골프대회는13일부터

나흘간미국뉴저지주베드민스터의 트럼

프내셔널골프클럽에서열린다

이대회장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

이소유한골프클럽가운데한곳이다

2009년 나비스코 챔피언십 2015년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한 린시컴

은 대회장소를다른곳으로옮겨야하느

냐는 물음에는 이미 몇 년 전에 정해진

것을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하며

대회에 불참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

지않다고답했다

그는 대회에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있지만상금으로생계를이어가는

프로선수로서 (불참은) 어려운결정일수

있다며 대통령이대회장에모습을보이

지않고선수들이멋진경기를보여드리는

것이최선이라고강조했다 연합뉴스

US 오픈 개막 앞둔 린시컴 대통령 안왔으면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서 열려

지난달강원도정선에서열린 2017 코

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07

로남자 100m 한국신기록을수립한김국

영을비롯 중국링보에서열린 2017 한

중일 친선육상대회 여자 110m 허들에

서금메달을따낸정혜림등최근광주시

청 소속 육상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의 영광 뒤에는 묵묵히 선수들을

제몸처럼보살핀감독이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58대한육상연

맹부회장)이다

여수 삼일중학교 단거리 육상선수로

출발해전남체고(현광주체고)광주시체

육회 등에서 활약한 심감독은 중학교 시

절 100m를 10초80에뛰어전남신기록을

세웠고실업팀때는 19831986년 400m

릴레이 4연패를이루는등최고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1994년부터 시청 육상팀 사령탑

을 맡아 김국영(100m) 정혜림(110m허

들)박태경(110m허들)을비롯해김덕현

(멀리뛰기) 등대한민국을대표하는육상

인들을배출 한국신기록을수립하며각

종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현재까지

지도자로서고른활약을펼치고있다

애제자 김국영의한국신기록작성도

심감독만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서 가능

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컨디션에무리를줄수있는외국훈련

보다 국내에서의 체계적인 훈련 계획으

로김국영을단련시켰다

100m 훈련보다 레이스중후반 가속력

을 끌어올리기 위해 200m와 300m 400

m 훈련에주력했다

자비로마사지사를고용해훈련후뭉친

근육을풀어주는등몸관리에도힘썼다

집중도 높은 훈련과 세심한 관심은 기

록으로검증됐다

신기록 작성 당시 초반 스타트가 더뎠

던 김국영이 30m 지점부터 폭발적인 주

력으로 단번에 앞선 주자들을 제치고 결

승점에제일먼저도달할수있었다

심감독은 모든 훈련이 힘들었을텐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최고의 기록을 만든

국영이가자랑스럽다고말했다

그는 100m 선수가 기록을 내기 위한

요건으로컨디션과바람 그리고트랙이

라고 말하며 국영이는 이 세 가지가 맞

아떨어져기록달성이가능했다고 밝혔

다

김국영이 훈련해오던 광주월드컵경기

장의 트랙과 이번 정선대회 때의 트랙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기록 작성이

가능했다는 것 더욱이 오는 8월에 런던

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의 트랙도 광

주의 것과 유사해 김국영의 기록작성에

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는 런던 대회에서 날씨(바람)만 도

와준다면 기대해 볼만하다 국영이 외에

도정혜림 김덕현등도컨디션이아주좋

아침체한대한민국육상에큰선물을줄

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

이어 공석이던 광주육상연맹 회장에

2년전박종석회장이취임하면서소속팀

선수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

다면서 연맹 발전과 선수들의 기량 향

상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은박회장에

게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민국대표육상선수키운심재용광주시청감독

김국영런던세계선수권서또한번일낼것

런던대회트랙광주와유사하고날씨도와주면새기록기대

세심한훈련과관심으로뒷바라지자비로마사지사고용도

지난 5일 심재용 광주시청육상감독이 광주서구 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에 서서 카

메라를응시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